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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시 질소공급량 및 질소원별 작물 생육과 토양특성 변화 

김숙진1*, 양운호1, 박정화1, 강신구1, 최종서1

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

[서론]

벼 재배시 질소 표준시비량은 9 kg/10a이며, 3저3고 운동을 통해 7 kg/10a로 시비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. 본 연구에서

는 벼 재배시 질소원별 질소 공급량과 이에 따른 작물 생육 및 토양의 특성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공시 벼 품종은 운광, 질소원은 화학비료, 화학비료+볏짚, 풋거름작물을(헤어리베치 단파 및 헤어리베치-풋거름보리 혼파) 

이용하였다. 볏짚은 수확 후 전량 토양에 환원하였으며 풋거름작물은 벼 수확 후 9월 말~10월 초에 산파하여 이듬해 이앙 전 

로터리를 이용해 토양에 투입하였다. 질소공급량 분석은 볏짚과 풋거름작물을 환원하기 전 건조하여 원소분석기(Elementar, 

Vario max)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 화학비료 시용량은 표준시비량에 준하였으며 화학비료+볏짚 처리의 총질소공급량은 11 

kg/10a이었다. 헤어리베치 단파의 경우 질소함량은 2.9%로 질소공급량은 8~8.7 kg/10a 이었으며 헤어리베치와 풋거름보리 

혼파시 질소함량은 각각 3.6, 1.3%로 총 질소공급량은 8.7~9.2 kg/10a이었다. 각 처리별 질소공급량에 따른 쌀 수량변화와 토

양 유기물 및 질소함량 등 이화학적 특성변화를 비교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벼 생육은 처리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풋거름작물 혼파처리에서 초장과 수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쌀 수량은 풋거름작

물 혼파처리에서 535kg/10a로 가장 높았고 헤어리베치 단파, 볏짚환원, 화학비료 순으로 감소하였다. 질소공급량은 화학비료

+볏짚 처리에서 가장 높았으나 비교적 분해가 빠른 풋거름작물 처리에서 볏짚환원 처리보다 수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

된다. 토양중 질소함량은 화학비료 처리에서 1.79%로 가장 낮았으며 볏짚과 풋거름작물을 시용한 처리에서는 증가하는 경향

을 보였다. 볏짚 또는 풋거름작물을 환원한 처리에서는 유기물 투입으로 인한 토양 공극률이 높아지고 용적밀도 감소되어 물

리적 특성이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. 특히 내수성입단율은 볏짚환원과 풋거름작물 혼파처리에서 각각 68.4%, 68%였으

며 화학비료 처리에서 61%로 분석되었다. 토양탄소함량은 화학비료 처리구에서 1.85%였으며 볏짚과 풋거름작물 처리구에

서 2.01~2.11%로 증가되었으며 총 질소함량도 화학비료 처리 대비 증가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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